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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화둥둥’찾아가는 국악교실

  지난 10월 14일(월)에 다목적실에서 5,6학년을 대상으
로 <‘어화둥둥’ 찾아가는 국악교실>을 진행하였다. 포천
시립국악단 소속의 강사 6명을 초대하여 국악과 악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국악곡을 영상자료가 
아닌 현장의 연주를 통해 직접 감상하면서 우리 악기의 
생생한 소리와 가락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연주가와 학생들이 메기고 받기를 통해 서
로 호흡을 맞춰 노래하며 국악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
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악 공연이 끝난 후, 강사
들은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아 신나게 연주를 할 수 있
었다고 말했다.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포천향교 인성교육

  지난 18일(금) 3-1 학생들이 포천향교에 가서 인성교
육을 받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전통의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입어보기
도 했다. 상 앞에 앉아서 사자소학을 공부하고, 포천의
역사도 배웠다. 그리고 조선시대 인물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다. 또한 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해보는 시
간을 가졌다. 쉬는 시간에는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
이를 체험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받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나 되어 찾아가는 통일교육자료 전시회

  지난 18일(금)부터 25일(금)까지 신관 2층 과학실 앞 
복도에서 하나 되어 찾아가는 통일전시회가 열렸다. 통
일교육개발원에서 전시품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1일(월)에는 북한에서 온 강사
가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해주었다. 
일주일동안 학생들은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품을 관람하고,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아람단 청소년 종합 예술제

  10월 19일(토)에 아람단 단원들이 청소년 종합 예술
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
드를 다녀왔다. 단원들은 ‘행복한 오늘’을 주제로 행복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예술제 작품으로 공모하였다. 
친구들이 즐겁게 뛰는 장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 친구와 함께 웃고 있는 장면 등을 촬영하며 행복
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촬영 시간이 끝난 뒤 단원들은 자유롭게 에버랜
드를 돌아다니며 놀이기구를 타거나 동물들을 관람하였
다. 맑은 가을 공기를 만끽하며 사진전의 주제였던 ‘행
복한 오늘’을 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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